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소버린 AI로 설계하는
아태 지역의 미래 경쟁력 
Deloitte Asia Pacific Services Limited

July 2026Deloitte
Insights

https://deloi.tt/3JNTzgO
https://apps.apple.com/kr/app/%EB%94%9C%EB%A1%9C%EC%9D%B4%ED%8A%B8-%EC%9D%B8%EC%82%AC%EC%9D%B4%ED%8A%B8/id6444592328 



리더메시지

01 소버린 AI의 부상	

02 소버린 AI 개념

03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소버린 AI

04 소버린 AI 정책 프레임워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8대 핵심 축

1. 전략

2. 거버넌스	

3. 컴퓨팅 인프라

4. 에너지와 수자원

5. 데이터셋 및 모델	

6. 인력

7. AI 생태계

8. 글로벌 협력

05 아태 지역의 소버린 AI 지형

06 맺음말

03

04	

05

08

15

16

18	

20

21

23	

25

27

29

32

33

목차



리더메시지

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 경제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과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더 이상 AI를 단순히 도입하고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와 인프라, 인재, 규제 체계에 기반한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버린 AI는 기술적 자급자족이나 디지털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결정권을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 협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량을 

구축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산업 구조와 자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서로 다른 방식의 AI 주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전한 독립보다는 

핵심 영역에 대한 통제력 확보와 신뢰 가능한 글로벌 협력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의 승부는 더 이상 모델 개발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 에너지, 

인재, 혁신 생태계, 거버넌스, 그리고 국제 협력 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의 신뢰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소버린 AI의 부상 배경과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략, 거버넌스, 컴퓨팅 인프라, 

에너지, 데이터, 인재, AI 생태계, 글로벌 협력이라는 8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기업 리더들이 AI 시대의 새로운 경쟁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국 소버린 AI의 성패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역량을 축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와 정책 결정은 향후 10년간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 

안보와 공공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김수연 파트너

엔지니어링, AI & 데이터 리더 I 
한국 딜로이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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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sovereign AI)란 국가 또는 공동체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의 방향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AI 시스템의 개발부터 배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통제하며,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AI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규제 프레임워크 전반이 포함된다.

핵심적으로 소버린 AI는 주체성(agency)에 관한 개념이다. 즉, AI가 어떻게 구축되고 활용되며 

관리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사용되며 보호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체성이 결여될 경우 자국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 외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심화되고 있다. 

소버린 AI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 경제의 규칙을 누가 정하게 될지뿐 아니라 나아가 다음 단계의 

전략적 우위를 누가 확보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안보, 경제적 경쟁력, 생산성 향상, 

문화적·윤리적 부합성, 법적 자율성, 외교적 협상력과 직결된다. 또한 소버린 AI는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문제이기도 하며, 데이터, 인프라, 모델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성, 혁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고는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 각국 정부가 자국 내 AI 역량을 개발하고 소버린 AI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선택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소버린 AI 부상의 배경이 되는 

주요 동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투자 방향과 AI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자국 내 역량과 신뢰 가능한 외부 파트너십을 균형 있게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AI 주권’ 

접근법이 대다수 국가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선호되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는 

디지털 고립이나 지배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공동 표준, 지역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목적 

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 소버린 AI는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국의 조건과 방식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구축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지금의 선택은 향후 10년간의 안보와 번영, 포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01 소버린 AI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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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경제부터 공공 서비스, 일상적 상호작용의 방식까지 재편하고 있다. AI는 생성형 AI의 등장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오늘날 AI는 첨단 기술 제조, 생명과학, 

로보틱스, 전력망 최적화,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정책 설계 및 개발, 인프라 계획, 사례 관리, 

시민 참여 영역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AI를 통해 더 빠르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서비스 제공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AI 형태는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AI를 대규모로 구현할수록 위험 노출 역시 증가한다. AI 기능은 허위 정보 확산, 편향 심화, 사이버 위협, 지식재산 유출 등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 데이터셋, 모델, 인프라, 공급망을 외부에서 통제할 경우 전략적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태 지역 각국 정부는 핵심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주권과 안보, 경제적 회복탄력성,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각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AI를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회복탄력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함과 동시에 

‘주권을 잃지 않으면서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다.

AI의 변혁적 영향력

02 소버린 AI 개념

소버린 AI란 한 국가, 조직 또는 공동체가 외국 기술·데이터·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법률과 가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배포·통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가가 오랫동안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생산과 혁신에 투자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 개념은 AI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버린 AI라는 개념은 인터넷 초기부터 클라우드 시대, 그리고 현재의 AI 시대까지 이어져 온 정보 검열, 데이터 소유권, 감시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다.1 이는 데이터가 수집·저장·처리되는 국가의 법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는 ‘데이터 주권’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개념은 또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데이터 사용 및 보호를 규제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후 각국 정부와 기업은 국경 내 데이터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준수와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른바 ‘소버린 클라우드’는 정부와 기업이 자체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비즈니스와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소버린 AI는 이러한 원칙을 AI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AI 기술의 개발·배포·규제가 각국의 법률과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소버린 AI를 달성하는 데 다양한 실행 경로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소버린 AI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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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버린 AI의 핵심 요소

국가 및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활용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한다. 민감하거나 전략적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자국 내에서 저장 및 처리되고, 자국 법률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데이터 주권

국가 경계 내에서 AI 모델을 학습, 미세조정, 배포할 수 있는 연산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모두 포함한다.

컴퓨팅 인프라

신뢰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초 모델과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언어적, 윤리적 특성을 반영한 로컬 데이터셋을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역시 포함된다.

모델 및 알고리즘

책임 있는 AI 개발과 배포를 주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윤리적,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정책 및 규제 자율성

국가, 기업 또는 공동체 내에서 AI 시스템의 개발,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통제권, 
권리,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 공급업체나 특정 관할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들에 의해 제약이 발생하거나 결과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유권 및 거버넌스

출처: 딜로이트

소버린 AI의 본질은 국가 이익 보호에 있다. 즉, AI 전(全)주기에 걸쳐 자율성, 거버넌스,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같은 AI 모델, 컴퓨팅 자원, 데이터센터 등 핵심 AI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설계·구축·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AI 개발과 활용 방식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내 거버넌스 및 규제 역량이 필수적이다.

소버린 AI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공급망 교란, 산업 스파이 행위, 악의적 주체에 의한 

알고리즘 조작 등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소버린 AI는 국가가 자체 AI 생태계를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적, 

전략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지역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학습은 AI 시스템이 해당 지역의 

문화적, 언어적, 윤리적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더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소버린 AI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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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가 ‘풀스택 AI 주권’(full-stack AI sovereignty)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데이터부터 컴퓨팅 인프라, 모델 

및 알고리즘, 정책과 규제, 소유권 및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AI 전 영역에서 완전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투자, 고급 인력, 기술 역량뿐 아니라 성숙한 생태계도 필요하다.

특히 LLM과 같은 첨단 AI 모델을 개발 및 운영하려면 방대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가는 기술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전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글로벌 AI 공급망은 이미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등 핵심 구성 요소의 상당 부분을 

특정 국가나 소수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형 AI 체계를 구축하기보다,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경제권에서는 ‘선택적 주권’(selective sovereignty) 또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국가 안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한편, 나머지 영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모든 경제가 풀스택 AI 주권을 추구하기보다는, 각국의 산업 구조, 기술 수준, 정책 목표에 맞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한 자립만을 고집하기보다, 자국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 자율성 확보 중심의 AI 주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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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화가 예전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데이터 주권 및 국가 안보를 둘러싼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AI의 광범위한 확산이 결합되면서, 국내 AI 역량을 

강화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국은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AI에 

의존하는 국가 방위, 핵심 산업, 공공 서비스가 기술적 또는 지정학적 혼란으로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민감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조작,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태 지역 대다수 국가들은 전주기에 걸친 완전한 AI 주권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국내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며, 다양한 형태의 AI 주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 관리,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회 창출,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 국가 권위의 확립, 전략적·경제적 회복탄력성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03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소버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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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기 다른 속도와 이유로 소버린 AI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 안보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우려, 문화적 관점, 경제적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소버린 AI를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일부 국가는 경쟁력 확보와 공공 신뢰 구축의 핵심 

요소로 인식한다. 그 결과 규제, 정책,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성장과 번영

국내 AI 생태계는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 참여율 감소에 대응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소버린 AI 및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각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가 자국 내 역량을 육성할 경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재활성화하며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국내에 유지할 수 있다.

전략적 회복탄력성

국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혁신과 지역 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기술과 지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자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면, 공급망 교란, 기후 변화, 지리적 

제약, 경제적 변동성, 기술적 리스크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핵심 

데이터와 기술, 전문 인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국가 안보

핵심 AI 시스템과 인프라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면 안보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부 위협,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및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버린 AI는 인프라와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AI 시스템과 이들이 처리하는 민감한 데이터가 국가 경계 내에 

머무르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방과 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보건, 공공 유틸리티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문화적 부합성

소버린 AI는 국가의 가치, 문화적 특성, 지역 언어를 반영한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며, 자국 고유의 데이터(indigenous data,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맥락을 담고 있는 데이터)를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특히 비(非)영어권 국가에서 LLM을 개발할 때 지역 방언이나 

고유한 문화적 맥락이 배제되는 경우를 줄이고, 문화적 동질화 흐름 속에서 지역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지역의 조건과 요구사항에 

맞춘 맞춤형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소버린 AI의 발전을 이끄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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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세력과 영향력

AI 모델과 데이터, 특화 컴퓨팅 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갈수록 에너지나 국방에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 영향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 의존성은 외교 관계, 표준 채택, 시장 

접근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기술 및 시장이 파편화될 

위험이 있다.

공공 신뢰

공공 신뢰 구축은 각국 정부가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핵심 동인이다. 시민들은 AI 시스템이 

사회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된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와 표준, 집행 체계, AI 신뢰성 검증 

체계(테스트, 모니터링, 감사, 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입증하고, 시민 신뢰, 제도적 신뢰성, 공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며, 궁극적으로 AI가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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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아태 지역 AI 전략의 핵심 요인으로, 안전하고 회복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사안이 각국의 공공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칩 설계와 첨단 제조 장비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칩 설계 기업 엔비디아(NVIDIA)는 2025년 2분기 기준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약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2  그러나 대만 TSMC와 같은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은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킨다.3 

미국은 2025년 말 기술 협력 동맹을 강화하고 반도체 설계, 제조, 연구,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팍스 

실리카’(Pax Silica)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4 미국과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이 창립 서명국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도 합류했다. 또한 캐나다,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네덜란드,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파트너는 비서명 참여국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팍스 실리카는 집단적 기술 주권을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소버린 AI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이 

협의체는 필수 하드웨어와 원자재를 공급하는 신뢰 가능한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다만 

회원국들은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정책을 공동 목표에 맞게 조율해야 하므로, 자국의 독립적인 정책 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절충)가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 국가 주도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5월 약 

475억 달러 규모의 ‘빅 펀드 3기’(Big Fund III)를 출범시킨 데 이어5, 다양한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을 통해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과 R&D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 환경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5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규제를 뒤집고 엔비디아의 

H200 AI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6  해당 조치는 미국 정부가 수출 관세 형태로 25%의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칩이 생산되는 대만에서 부과된 이후 미국의 안보 검토를 거쳐 중국으로 최종 

공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7

AI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경쟁



소버린 AI로 설계하는 아태 지역의 미래 경쟁력 

12

아태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AI가 지닌 잠재력과 위험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 수립, 우선순위 설정, 예산 배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소버린 AI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용, 역량, 가치 창출까지의 속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성장과 과도한 의존, 정책-

가치 불일치, 투자 부족 등 각기 다른 위험 요소 간 균형을 신중하게 맞춰야 한다.

특히 투자 규모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다.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의 ‘AI 인덱스 보고서 2025’(AI Index 

Report 2025)8 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액은 1,09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중국(93억 달러), 한국(13억 달러), 

인도(12억 달러), 일본(9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2013년 이후 민간 AI 누적 투자액을 보면, 미국이 4,709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1,193억 달러), 

인도(113억 달러), 한국(90억 달러), 싱가포르(73억 달러), 일본(59억 달러), 호주(40억 달러)가 그 뒤를 잇고 있다.9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7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10, 마이크로소프트(MS)는 향후 4년간 

인도에 175억 달러를 투자해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가 자국 AI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11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나 하이브리드 접근을 택하는 국가의 경우, 핵심 영역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전략적 

의사결정과 선택적 트레이드오프를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또는 외부 솔루션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소버린 AI 정책 및 투자와 관련해 경제, 자원, 안보, 사회라는 네 가지 상호 연결된 핵심 주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정책적 트레이드오프 분석: 정책 입안자를 위한 핵심 질문

경제적 편익 vs.
투자 비용

01

경제적 트레이드오프: 어느 수준까지 공공 투자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인력 재교육,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또한 AI 투자와 기타 인프라, 인재 육성, 혁신 관련 

우선순위 간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공공 및 민간 투자: 공공과 민간 간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며, 소유권과 거버넌스 구조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규모와 지속가능성: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가? 

풀스택 주권을 추구하기보다 오픈소스 코드 및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은 

AI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확장 및 진화할 수 있는 모듈형 및 

클라우드 연계형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가? 상용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활용 

하는 방안은 적절한가?

전략적 가치: 어느 산업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는 안보, 생산성, 보건, 

기후 회복탄력성 등 국가 핵심 정책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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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

국가 이익과 글로벌 
공급망 간 균형

문화적 다원성 vs. 
단일 문화화

에너지 및 수자원: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청정한 에너지원을 확보했는가? 또한 이를 냉각하기에 충분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기술 인력 및 인재 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이 충분한가?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혁신 생태계: 대학, 스타트업, 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연구와 

상용화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가?

협력 및 참여: 기업, 산업계, 학계, 연구자, AI 생태계 관련 기관, 그리고 사회 전반과 어떻게 

협력해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가치 실현 속도: 해외 빅테크가 제공하는 고도화된 AI 기술 도입이 지연되면 어떤 기회비용이 

발생하는가? 소버린 AI에 대한 자국의 비전이 혁신과 서비스 제공 속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기적인 통제력 확보 목표와, 하이브리드 또는 부분적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 

경제·사회적 이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회복탄력성과 안보: 외국산 칩, 클라우드, 인재 등에 대한 의존성이 국가 주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상호운용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의존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를 위해 어떤 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가? 이들이 우리의 사회적 가치 및 헌법에 

명시된 원칙과 부합하는가?

국제적 위상: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글로벌 공급망, 국제 표준, 무역 협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우리는 글로벌 인재와 최신 AI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어떤 요소를 

국내에서 직접 구축하거나 관리해야 하는가?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하거나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화적 부합성: 지역 고유의 언어와 문화적 지식이 AI 데이터셋과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또한 공동체의 정체성, 전통, 지식 체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공공 신뢰: AI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편향과 

허위 정보에 대응하면서도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리적 보호장치: 편향, 문화적 전유, 잘못된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가? 

또한 국가의 가치관을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역 맞춤형 AI 시스템: AI 시스템이 지역적 용도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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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를 단순한 경제적 기회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집합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영역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질문은 소버린 AI가 추상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권 요소가 필수적인지, 어떤 요소는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 그리고 통제력과 비용, 

속도, 혁신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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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 회복탄력성, 안보, 윤리, 경쟁력을 모두 고려해 균형을 맞춘 견고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딜로이트는 글로벌 모범 사례와 지역적 우선순위, 선도적 도입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버린 AI의 필수적 기반이 되는 8개의 정책 

축을 도출했다.

이들 축은 정책 수립, 투자, 의사결정을 이끄는 전략적 청사진을 형성한다. 각각의 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부와 조직은 소버린 AI 

구축 과제를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04 소버린 AI 정책 프레임워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8대 핵심 축

그림 2. 소버린 AI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8대 핵심 축

전략

거버넌스

컴퓨팅 인프라

에너지

데이터셋 및 모델

인력

AI 생태계

글로벌 협력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AI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

국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및
윤리 프레임워크 구축

회복탄력성을 갖춘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물리적·클라우드 기반) 구축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청정한 전력 확보와 더불어, 
핵심 인프라 냉각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보장

국가 차원의 데이터셋, AI 모델 및 관련 표준 구축

인력 양성 및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견고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및 혁신에 대한 투자 강화

AI 주권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국제적 협력 추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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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8

출처: 딜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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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AI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

소버린 AI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경로를 설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배분하며, 정책이 기술 변화와 경제적 우선순위에 발맞출 수 있도록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디지털 인프라, R&D, 상용화, 인재 양성, 보급 및 확산(도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투자, 규제, 거버넌스 

전반의 부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주요 산업 정책 및 발전 계획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핵심 실행 과제

① 국가 AI 목표 정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공공 서비스 효율 개선, 

핵심 역량 확보 이정표 등 구체적 경제·사회·안보 목표 

를 설정하고, 투자 방향과 책무성을 이끌 수 있는 명확 

한 지표를 마련한다.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지방·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험 

요소를 검증하며, 공동으로 실행 경로를 설계함으로써 

공공 신뢰를 구축하고 도입을 촉진한다.

⑤ 투자 및 정책 수단 정렬 
보조금, 세제 혜택, 공공 조달 규정, 규제 샌드박스, 

지식재산(IP)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내 

역량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한다.

② 부문 간 정책 조율 
AI 비전이 국방, 보건, 교육, 과학기술, 인프라, 농업· 

자원 등 주요 분야 전략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 서비스 현대화 요구사항을 전략에 반영한다.

④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

도입률, 연구 성과,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 배포, 데이터 

자산, 상용화 성과 등을 국가 차원의 대시보드로 

관리하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조정을 지원한다.

⑥ 검토 및 적응 메커니즘 구축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 전략 

점검을 실시하고, 글로벌 동향 분석과 독립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필요시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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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국가 AI 전략으로

앞서가는 국가들

아태 지역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 전략과 

공공·민간 투자에 기반한 대표적인 선도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종합적인 국가 AI 전략과 잘 정비된 데이터 거버넌스 및 윤리 

프레임워크, 소버린 컴퓨팅 이니셔티브,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AI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역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AI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만은 2025년 12월 ‘인공지능 기본법 ’(Artificial 

Intelligence Fundamental Act)을 제정하여, AI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기술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12 



소버린 AI로 설계하는 아태 지역의 미래 경쟁력 

18

거버넌스
국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및 윤리 프레임워크 구축

혁신과 책임 간 균형을 달성하려면 AI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 책임성, 투명성, 공공 신뢰를 내재화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리스크를 반영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요구 수준과 잠재적 피해 간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이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반복적인 가이드 제공과 함께 강제력 있는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

핵심 실행 과제

① 포괄적 법제도 프레임워크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안, 투명성, 

알고리즘 책임성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하거나 정비 

하되, 이를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에 부합 

하도록 설계한다.

③ 적응형 규제 및 가이드라인 
강제력 있는 규제와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 기준, 규제 

샌드박스, 시범 인허가 등 유연한 정책 수단을 병행 

하여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과 실험을 

촉진한다.

⑤ 집행 및 준수

정기적인 의무 감사와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비례적 제재를 적용한다. 또한 핵심 

시스템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⑦ 리스크 관리 및 모델 신뢰성

모델 전반에 걸친 체계적 리스크 평가와 대응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등에 의한 신뢰 악화 ,  개인정보 오용 ,  허위 정보 

확산, 차별적 결과 등 주요 위험 요인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배포 전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배포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② 범산업 차원의 책임 있는 도입 기준 
안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갖추고 국가 가치에 부합 

하는 기본 기준을 정의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춘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중소·중견 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④ 국제 정합성 및 상호운용성

정의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한편, 국가 안보와 공익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은 유지 

한다.

⑥ 거버넌스 체계

주관 규제기관 또는 디지털 안전 전담 조직 등 명확한 

기관별  역할을  정의하고 ,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또한 기술, 법률,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확보한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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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버넌스 참여 확대 아태 전역의 모든 국가가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성명’(Paris AI Action Summit Statement)의 서명국 또는 

참여국이다. 한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Hiroshima AI Process Friends Group)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2024년 

2월 ‘AI 거버넌스 및 윤리 가이드’(ASEAN Guide on AI Governance and 

Ethics)와 2030년까지를 아우르는 ‘책임 있는 AI 로드맵’(Responsible AI 

Roadmap)을 채택했다.

최근 개최된 뉴델리 AI 임팩트 정상회의(New Delhi AI Impact Summit)13 

에서는 아태 국가들을 포함한 88개국 이상이 인간 중심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모두의 복지, 모두의 행복”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이 정상회의는 △인재 개발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성 확대 △AI 

시스템 신뢰성 △에너지 효율성 △과학 분야에서의 AI 활용 △AI 자원의 

민주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경제 성장 등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7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과 다자간 참여를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여 번영하는 AI 기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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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인프라
회복탄력성을 갖춘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소버린 AI는 강력한 컴퓨팅 역량에 기반한다. 이는 모델 개발, 배포, 안전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전반을 의미한다. 정부는 컴퓨팅 정책을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닌 인프라 정책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관 기관을 

지정하고, 컴퓨팅 역량 확보를 위한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며, 인센티브를 국내 역량 강화와 회복탄력성 확보라는 측정 가능한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비용, 보안, 확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국내에서 첨단 컴퓨팅 자원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수립해야 한다.

핵심 실행 과제

① 국내 컴퓨팅 역량 구축 
국가 차원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 소버린 

클라우드 플랫폼, 분산형 엣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 연구기관, 핵심 산업이 국내에서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외 공급자에 

대한 단일 의존을 완화한다.

③ 공공-민간 투자 
세제 인센티브, 인프라 협력, 규제 기반 조달 체계를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며, 컴퓨팅 투자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국내에 

환류되도록 한다.

⑤ 보안 및 운영 회복탄력성

핵심 컴퓨팅 시설에 대해 보안 강화 기준을 의무화 

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검증, 사고 보고 체계, 

전력·네트워크·지리적 분산을 포함한 이중화 계획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

② 데이터 위치 및 통제 
민감 데이터의 저장, 처리, 전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고, 데이터 현지화와 인증된 신뢰 기반 접근 

모델, 암호화 표준을 결합하여 불필요한 시장 분절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주권을 유지한다.

④ 유연한 자원 할당과 확장성

온프레미스, 소버린 클라우드, 라이선스 기반의 안전 

한 외부 자원 도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수요 급증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합의된 조건 하에 외부 컴퓨팅 자원에 안정적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환경 및 비용 효율성

컴퓨팅  인프라  확장을  에너지  및  수자원  계획과 

연계하고, 효율적인 냉각 기술과 전력 관리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촉진하여  운영  비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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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수자원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청정한 전력 확보와 더불어, 
핵심 인프라 냉각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보장

AI 확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수자원 공급이 필수적이다.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과 신뢰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력이나 수자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을 경우, 가동 중단 

시간이 증가하고 비용이 상승하며, 운영 및 평판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아태 지역에서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화석연료에서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경제 

전반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산업, 운송, 건물 등 주요 부문의 전력화도 추진되면서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와 수자원을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수자원 계획에 데이터센터 수요를 반영하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및 지역사회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며,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AI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핵심 실행 과제

①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에너지 확보

데 이 터 센 터  및  모 든  에 너 지  수 요 자 가  합 리 적 인 

비용으로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력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전력원 조합과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메커니즘을 활용해 전력망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

③ 데이터센터 입지(공동 배치 포함)와 
유연한 전력 공급 및 관리 체계의 조율 
토지 이용, 송전 설비 확충, 지역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microgrid,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를 통합적으로 

조율해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효율화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기존 전력망의 발전 및 송전 용량을 최적 

활용하고, 시스템 확충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② 탈탄소화 우선순위와 
에너지 공급의 일치 
데이터센터와 AI 기업이 인접 또는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을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  에너지  저장 

솔루션 도입과 수요 반응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청정에너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탈탄소화 노력에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대규모 신규 산업 수요자를 고려한

에너지 조달 및 가격 체계 설계

데이터센터의 고유한 부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요금 구조, 시간대별 요금, 용량 계약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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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복력 기준 설정 및 
사전적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에너지 공급 중단에 대비해 회복력 기준, 백업 전력 

용량, 통합 비상 대응 계획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통신과 운송 등 AI 의존도가 높아질 핵심 인프라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물 자원 회복력에 기반한 
냉각 시스템 계획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공랭, 

폐쇄형 순환 시스템, 중수·폐수 활용 또는 필요시 

화학적 냉각 등 물 효율이 높은 냉각 기술 도입을 장려 

해야 한다. 이는 기후 변화 환경에서 지역 수자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AI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AI 역량의 기반이 되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소비한 전력량은 

2023년 기준 380테라와트시(TWh)를 넘었다.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4%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약 0.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약 

1,000TWh로 거의 3배 증가해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약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4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데이터센터와 AI, 암호화폐 부문의 전력 소비량이 2026년까지 

두 배로 증가해,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5 

전력 소비뿐 아니라 AI를 수용하는 데이터센터는 냉각을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사용한다.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 AI 수요에 따른 취수량이 최대 

66억 입방미터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영국 연간 취수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16 

이처럼 AI와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청정 전력 공급 확대와 에너지 및 

물 사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과 정책 입안자 간의 긴밀한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 실행 수단으로는 AI 생태계 전반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하고, 규제기관과 

산업 리더가 주도하는 투명한 효율성 지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에서 연구개발에 이르는 광범위한 생태계 전반에서 보다 친환경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AI의 설계·개발·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수단들을 AI 산업이 성장하는 초기에 추진할 경우, 보다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AI는 탈탄소화 해법을 발굴하고 최적화하는 데 활용될 경우,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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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및 모델
국가 차원의 데이터셋, AI 모델 및 관련 표준 구축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의 핵심 기반이다. 이는 편향을 줄이고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며, 모델이 지역별 언어와 사회적 규범, 정책적 우선순위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데이터셋과 

모델 개발을 핵심 공공 인프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데이터셋과 모델이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 아래 구축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연구기관과 산업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업적 

기회 또한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 실행 과제

① 국가 데이터셋 구축 
현지 언어와 방언,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개방형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한다. 현지 언어 기반 

LLM은 AI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데이터 의존도를 

줄이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편향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③ AI 주권 기준 마련 
안전성, 정확성,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등 자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 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 부문의 AI 도입 및 조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산업 특화 AI 모델 개발 지원

보건 진단, 기후 예측, 금융서비스, 법률 분석 등 핵심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각국의 규제 체계와 언어, 산업 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AI의 

빠른 현장 적용과 확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② 국가 AI 프로그램 투자 
일반 대학과 기술 전문대학, 스타트업이 기초 모델과 

지역 특화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거나, 공공 지원금을 제공할 때 국내 역량 

강화와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조건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일회성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AI 주권 역량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공공 가치 중심 데이터셋 우선 구축

보건의료, 교육, 탄소 중립, 농업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데이터셋 구축에 투자 

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 자산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측정 가능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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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의 국가 
데이터셋 

아태 각국은 현지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셋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라이언’(SEA-LION, Southeast Asian 

Languages in One Network)은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지역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초의 오픈소스 LLM 가운데 하나다. 이는 글로벌 AI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남아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AI 싱가포르(AI 

Singapore)의 AI 제품 부문 수석 디렉터인 레슬리 테오(Leslie Teo) 박사는 “서구권 

LLM은 미국 서부 해안 중심의 편향성이 강해,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17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와 지역 방언, 말레이시아 고유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최초의 멀티모달 LLM인 ILMU를 개발했다.18  태국에서는 국가전자컴퓨터 

기술센터(NECTEC) 산하 AI 연구그룹이 태국 사회와 이용자 특성에 맞춘 언어· 

음성·이미지 처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19 대만은 정부 주도의 ‘타이드’(TAIDE, 

Trustworthy AI Dialogue Engine)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핵심 

산업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20  한국 역시 국가 AI 주권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오픈소스 LLM 개발을 포함한 ‘월드 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21  인도는 국가 AI 데이터 플랫폼인 AI코시(AI Kosh)를 통해 

20개 산업 분야에 걸쳐 34개 기관이 제공한 1,500개 이상의 데이터셋과 217개의 AI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데이터 제공 기관이 데이터 활용 권한과 관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 기반 접근 체계를 도입해 데이터 주권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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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인력 양성 및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인재는 모든 국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보호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역내 AI 역량을 강화하면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화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직무의 인력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역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디지털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층은 자국 

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기업들이 가치사슬 상위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 수요에 기반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체계 개편, R&D, 인재 육성 파이프라인 구축 등 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 지원, 자격 인증 체계, 산업계 수요 신호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실제 

고용 전환 성과를 창출하고 해외 전문인력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핵심 실행 과제

① AI 직무와 경력 경로에 대한 인식 제고 
국가 차원의 캠페인, 기업 주도의 홍보 활동, 산업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AI 관련 직무와 경력 개발 

기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계 수요와 인재 역량 간의 

불일치를 줄일 필요가 있다.

③ 재교육(reskilling), 마이크로 자격증(micro-credential), 
현대식 도제 프로그램 확대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재교육 프로그램, 마이크로 자격증, 현장 중심의 도제 교육을 확대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력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직무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학습 기반의 경력 

개발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 리더들의 AI 역량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소속 조직이 생성형 AI에 대해 높은 수준 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정부 리더는 6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해당 비율이 33~56%에 달했다.23  이러한 역량 격차는 AI 모델 선정, 데이터 저장 방식, 보안 

체계 구축 등 핵심 기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역시 AI 활용 및 거버넌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② 전 교육 단계에 걸친 AI 교육 및 
디지털 문해력 강화 
초·중·고교부터 대학, 직장 교육에 이르기까지 AI 기초 

개념, 데이터 활용 역량, 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하고, 

경영진과 고위 리더를 대상으로 AI 거버넌스 및 책임 

있는 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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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I 핵심 인재 유치 및 유지 역량 강화

장학금, 연구 펠로우십, 해외 인재 귀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자국 인재 네트워크(디아스포라)의 

참여를 촉진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간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A I  생태계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⑤ 국가 차원의 인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자, 엔지니어, 융합형 전문 인력의 규모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시보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STEM) 교육 

과정에서의 인재 유입 현황과 졸업생 진출 경로를 

추적하고, 산업계의 인력 수요 및 역량 만족도까지 

함께 모니터링함으로써 인재 양성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태 지역의 
AI 인력 개발 

아태 각국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 전략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5만 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24,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약 900만 명의 

신규 디지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25 

대만은 산업 전환 전략과 연계한 단계별 AI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만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26, 2025년 

라이칭더(Lai Ching-te) 대만 총통은 약 1,000억 대만달러(미화 약 30억 달러) 규모의 

전용 투자기금을 기반으로 2040년까지 50만 명의 AI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장기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27 

싱가포르는 2023년 말 기존 국가 AI 전략을 개편해 ‘국가 AI 전략 2.0’(National AI 

Strategy 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AI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해 재교육과 역량 

강화(upskilling)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28 

인도는 ‘청년 AI’(YUVAi)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단계부터 AI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29,  

AI 기반 언어 번역 플랫폼인 바시니(BHASHINI)30를 활용해 인도의 다양한 지역 언어 

사용자들의 디지털 서비스 및 AI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 역량 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여성과 소외 계층의 디지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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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태계
견고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및 혁신에 대한 투자 강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산업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국 내 AI 생태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기존 대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공공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을 투입해, 연구 단계의 혁신이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 장벽을 낮추고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역시 AI 

기술의 조달과 도입, 표준 수립을 통해 시장 형성을 선도할 수 있다. 또한 재정 지원, 규제 유연성, 성과 측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연계함으로써 AI 생태계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 실행 과제

① 스타트업 및 혁신 지원 
초기 단계 혁신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세제 혜택, 

매칭형 지원금,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 규제 샌드박스 확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새로운 AI 솔루션을 실제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확보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⑤ 상용화 및 민관 협력 지원

실증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추진하고 ,  성과가 

입증된 시범사업은 매칭 투자 방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과 산업계 간 협력 체계 

를 강화해 R&D 성과와 지식재산권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상용화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② 공공 부문의 선도적 도입과 역할 강화

정부는 AI 기술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anchor customer)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표준과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기술 확산과 AI 

생태계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④ AI R&D 확대 지원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가 

주도하는 연구소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된 융합 연구센터를 지원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농업, 제조업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  실질적인  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AI 활용 사례 

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⑥ 혁신 성과 평가

특허 출원, 연구 논문, 스타트업 설립, 투자 유치 규모, 

기술 도입 현황, 상용화 성공률 등 핵심 지표를 지속적 

으로 관리 및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가장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분야에 지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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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성형 AI 혁신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 가속화 챌린지’(GENIAC, Generative AI Accelerator 

Challenge)를 실행해 국내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와 AI 모델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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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
AI 주권을 유지하며 국제적 협력 추진

소버린 AI는 디지털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 이익, 데이터 주권, 전략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엄격한 보호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철저한 검증 절차, 계약상 보호 장치, 통제된 접근 체계, 상호운용성 표준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과도한 의존을 방지할 수 있다.

핵심 실행 과제

① 역내 협력 플랫폼 적극 활용 
각 국  정 부 는  아 시 아 태 평 양 경 제 협 력 체 (APEC)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쿼드(Quad),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등과 

협력해 아태 지역 전반에서 상호운용성, 상호 인정, 

공동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제도 

통일보다는 산업별·분야별 실질 협력을 우선하는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선언’(APEC Lea- 

ders’ Gyeongju Declaration)에 따라 출범한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 가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회원국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AI 활용 

을 촉진하고, AI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의 조화를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32

② 다자/양자 파트너십 구축 
신 뢰 할  수  있 는  파 트 너 와  협 력 해  공 동  역 량 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 R&D, 테스트베드 

(testbed, 실증 테스트 환경) 공유, 공동 운영 조직 

설립, 공동 조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는 국가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과 협력 종료 방안까지 사전에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③ 규제 조화 추진

무역과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규제 

체계의 조화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다만, 민감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 장치와 

산업별 특수성에 따른 정책 유연성은 유지해야 한다.

⑤ 연구 및 혁신 협력 확대

양자 및 다자 간 연구 협력을 활성화해 과학기술 발전 

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명확한 라이선스 조건, 접근 

권한 통제, 감사 권한 등을 마련해 데이터 주권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협력과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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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급망 및 통상 회복탄력성 강화

무역 정책, 수출 통제 제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목록, 공급망 다변화 전략 등을 활용해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급망과 통상 체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글로벌 부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국가별 규제와 기술 표준의 파편화를 최소화하고 

국경  간  디지털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AI 

프레임워크와의 부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안보와 공익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제 협력 확대와 

국가의 정책 자율성 간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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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미국 텍사스와 협력해 
의료 AI 혁신 추진

역외 사례: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 대사관’
(data embassy) 
모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바이오엔지니어링  연구소(Auckland Bioengineering 

Institute)와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든 연구소(Oden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Texas)는 기술을 활용해 병원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실행하고 병원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체의 

실시간 디지털 모델, 즉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하는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실제 환자의 상태를 가상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및 예측해 보다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젝트 연구진은 이러한 AI 기반 공공의료 솔루션이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에 연간 8,000만~1억6,000만 뉴질랜드달러(NZ$)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연간 최대 1,600만 뉴질랜드달러(NZ$) 규모의 라이선스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3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AI 허브법’(Global AI Hub Law) 초안에서 데이터 주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데이터 대사관’(data embassy) 개념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은 외국 정부나 기관이 자국 데이터를 사우디아라비아 내 전용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는 기존 외교 공관처럼 여전히 원래 국가의 법률과 관할권 

아래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34 

이러한 방식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완화해 국가와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핵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5  만약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AI와 안전한 데이터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모델의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간 강력한 협정 체계와 관할권 경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집행, 엄격한 사이버 보안 기준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금융서비스와 같이 산업별 규제가 엄격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국경 간 데이터 운영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데이터 대사관 모델은 향후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국제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시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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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아태 지역 대다수 국가는 비용 부담과 확장성 문제, 인재 부족, 

글로벌 상용 AI 플랫폼 도입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의 이유로 

엔드투엔드(E2E) 소버린 AI 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할 의지가 없거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소버린 AI의 모든 

핵심 요소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단기적 경제·사회적 편익보다 과연 더 큰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소버린 AI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만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맞춰 소버린 AI의 주요 축 또는 

일부 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AI 역량을 강화하고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인프라, 인재, 혁신,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는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의 

인간-AI 협업 시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벽함보다 실용적 해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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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에서 소버린 AI는 단일한 모델이 아닌, 각국의 경제 규모와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처럼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규모 경제권은 데이터, 인프라, 컴퓨팅 자원, 거버넌스 전반을 

아우르는 풀스택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대규모 시장과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AI 역량의 

국산화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형 체계를 바탕으로 AI R&D와 데이터센터, AI 모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미국의 경쟁 상대로 평가받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인도는 대규모 공공 투자와 규제 개혁, 풍부한 기술 인재를 기반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핵심 AI 인프라를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자체 혁신 생태계와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개방형 경제권은 보다 선택적인 소버린 AI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강력한 규제 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하이퍼스케일러)와 협력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AI 인프라와 

공공부문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으며,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선도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소버린 AI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 규모와 전략적 목표, 국내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는 

자국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해외 기술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국제 협력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수렴하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선진 제조업 국가는 반도체, 첨단 제조업, AI 연구개발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소버린 AI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핵심 기술 역량을 국내에서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계해 혁신과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신흥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AI 인재 양성, 국가 차원의 AI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역량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소버린 AI에 대한 의지보다는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규모의 제약이 더 

큰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지역 데이터센터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클라우드 및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제력 확보와 국제 협력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05 아태 지역의 소버린 AI 지형

결국 아태 지역의 소버린 AI 전략은 경제 규모와 전략적 우선순위, 국내 역량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각국 정부가 

컴퓨팅 인프라, 거버넌스, 인재 육성, 국경 간 협력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AI 도입 속도뿐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통제력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가 국가 핵심 산업과 공공 서비스 전반에 깊숙이 적용될수록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버린 AI로 설계하는 아태 지역의 미래 경쟁력 

33

아태 각국은 현재 향후 수년간 AI 경쟁력과 경제적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각국은 컴퓨팅 인프라 투자, 규제 체계 설계, 

인재 육성, 국제 협력 구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단편적으로 

추진할 경우, AI 가치사슬 내에서 불리한 위치에 고착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자급자족만을 추구하는 접근은 혁신과 

적응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버린 AI는 나중으로 미룰 과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다. 동시에 소버린 AI를 디지털 고립이나 완전한 

자립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어떤 영역에서는 주도권을 확보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협력하며, 상호 연결된 아태 지역 AI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구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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